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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related to the local safety level 
index (LSLI) and 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 (PSCI) among college students in Jeju.
Methods: This was a descriptive cross-sectional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6.0.
Results: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related to the local safety level index (LSLI) and PSCI was high. 
PSCI was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ed with LSLI(r=.402, p<.01) and accounted for 17.5% of LSLI.
Conclusion: The influencing factor for LSCI among PSCs was living safety, suggesting that safety 
education should focus on lif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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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안전하지 않은 제주... 범죄·생활안전 9년째 

최하위’[1]. 2024년 2월에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6개 분야 중 범죄 분야와 생활안
전 분야에서 가장 낮은 5등급으로 평가받은[1, 
2]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 ‘안전도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는[3]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 추진
계획’을 추진 중으로[4] 제주지역의 안전 관련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우리나라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 지역
사회의 안전수준과 안전의식을 상대 평가하여 
1∼5등급을 부여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
하다고 해석하는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Local Safety Level Index, LSLI)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7개핵심 즉 화재, 
교통,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등 분야별로 국가 차원의 안전관련 통계로 산
출되며, 2015년 첫 공표를 한 이후 자연재해 분
야 1개를 제외하고 해마다 발표해 오고 있다
[2]. 또한, 2007년 소방방재청(현 소방청)에서
는 국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개
인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자가진단표인 국민
안전의식지수(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 PSCI)를 개발하여 모든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 

이렇듯 국가적 차원의 국민 안전관리뿐만 아
니라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
인 제주도는 2007년에 「WHO 안전도시」로 국
제안전도시공인센터(International-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 ISCCC)로부터 
최초 공인받은 후 5년마다 재공인받으면서 
2022년에는 아시아 국가에서 4차 공인을 받은 

유일한 지역사회 ‘안전도시’로서 관련행정기관, 
전문가그룹, 시민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
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
증진 방안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3]. 또한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2021
년부터 5년에 걸쳐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 
추진계획’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4], 2023년 지역안전지수(LSLI)에서도 
범죄·생활안전 분야는 가장 낮은 등급인 5등
급, 자살 분야 3등급, 교통사고·화재·감염병 
분야 2등급을 받았다[1]. 제주도민 대상으로 
2023년에 지역안전지수(LSLI) 7대 분야와 관
련한 안전체감도 조사 결과에서 제주도민 
47.5%만이 일상생활이 안전하다 하였으며, 지
역사회의 안전의식과 안전실천을 높이면서 안
전사고를 감소시키는 방안은 재난안전사고 발
생 시 대응요령 위주의 재난안전교육의 필요성
을 제시했다[6]. 현재 학교, 직장, 단체 등에서 
다양한 재난안전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특
히 대학생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 시기에 발달단계별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
에 대해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
시(교육부 고시)[시행 2021. 7. 14.]’ 근거로 교
육을 받았지만[7], 대학교에서는 의무적이지 않
아서 제한적이고 선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서[8],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재난안전교육 대
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
학생의 안전의식과 안전 실천뿐만 아니라 대학
생 대상의 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재난안전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는 2013년 
전후로 활발히 이뤄졌었다가 다시 최근에 2020
년 3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WHO에 의해 팬데믹 지정과 2022년 10월 이태
원 참사 이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안
전 인식 관련 선행연구로는 미디어 빅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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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한 시민 안전 인식 분석[9], COVID-19 전
후 사회 안전 인식 수준과 영향요인[10], 대학
생 대상의 안전 및 재난 인식과 재난대처역량
[11-13], 대학생 및 국내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한국 사회에 대한 안전수준 인식 및 안전교육 
요구도[14], 안전교육 및 교육효과[15-17] 등이 
있다. 또한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선행연구
는 대부분 지역주민 대상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충북도민 대상의 지역안전지수와 재난
인식도[18], 지역안전지수 관련 재난인식 차이
와 영향요인[19-21], 서울시민 대상의 지역안
전지수 향상 방안[22], 제주도민 대상의 안전체
감도 조사[6] 등이 있고, 국민안전의식지수
(PSCI) 관련 연구는 국민안전의식지수(PSCI) 
및 응급상황대처 자기효능감에 대한 안전교육
효과[8], 전국 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청소년의 
국민안전의식수준(PSCI)[23] 측정 등이 있다. 
이렇듯 지역안전지수(LSLI)와 대학생 대상의 
재난안전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 인식과 안전실천 
수준을 제주지역 보건계열 대학생 대상으로 파
악함으로써 제주 지역안전지수(Local Safety 
Level Index, LSLI)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보건계열 대학생

의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인식과 국민
안전의식지수(PSCI) 수준을 알아보고, 지역안
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과 국민안전의식
지수(PSCI)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
하여 대학생 대상의 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개
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지역안전지수(LSLI)관련 안전인

식과 국민안전의식지수(PSCI) 수준을 알아보
고,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과 국
민안전의식지수(PSCI)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적인 서술적 조사연
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J도 J시에 위치한 C대학교 

보건계열(학부) 1, 2, 3학년 재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로 동의한 학생 총 267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표본 수 산정은 G-power 3.1 
version을 이용하여 집단수=2, 유의수준=0.05, 
검정력=0.95로 산출한 결과 최소 표본 수는 
128명으로 확인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13
일까지였다. 연구자가 연구 목적과 내용을 설명
하고 응답과 관련된 비밀보장과 개인 식별이 
가능한 어떠한 정보도 노출되지 않을 것이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라도 언제든지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한 후 이를 이해하고 자
발적 참여를 희망하면 온라인으로 설문 동의서
를 작성한 후 설문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수집된 자
료는 암호화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보관되었다. 응답이 불성실한 설
문지 6부를 제외한 총 261부를 최종 분석에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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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지역안전지수(LSLI)관련 안전 인식
지역안전지수(LSLI)관련 안전 인식은 행정

안전부에서 개발한 지역안전지수(LSLI) 7대 
분야(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와 관련되는 개인의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Oh 등[18]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전반적 재난안전 인식 9문항(재난안
전에 대한 안심도 1문항, 재난안전 중요도 1문
항, 재난안전 위협요인 증가 1문항, 재난안전 
불안감 1문항, 재난안전대비 노력 1문항, 구
조·지원될 가능성 1문항, 응급대응에 참여의사 
1문항, 국가·지자체에 대한 신뢰도 1문항, 국
가·지자체의 재난안전 중요도 1문항), 7개 분
야별 재난안전 인식 5문항(안심도 1문항, 발생
가능성 1문항, 이해도 1문항, 예방 노력 1문항, 
복구·대응지식 1문항)으로 35문항, 총 44문항
으로 구성하였다. Likert 7점 척도로 점수가 높
을수록 지역안전지수(LSLI) 7대 분야와 관련
된 안전 인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도
구 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0,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97로 
나타났다.

2) 국민안전의식지수(PSCI)
국민안전의식지수(PSCI)는 개인의 안전수준

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
(현 소방청)에서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
여 사용하였다[5, 23]. 생활안전 14문항, 소방
안전 14문항, 자연재난·응급처치대비 17문항, 
총 45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Likert 5점 척도
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 안전수준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다. 도구 개발 당시의 신뢰
도는 Cronbach's α=.80 였으며[5], Cho[23]의 
연구에서는 생활안전 Cronbach's α=.71, 소방

안전 Cronbach's α=.83, 자연재난·응급처치대
비 Cronbach's α=.89였다. 본 연구에서의 국민
안전의식지수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α
=.95, 생활안전 Cronbach's α=.79, 소방안전 
Cronbach's α=.89, 재난안전·응급처치대비 
Cronbach's α=.93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 및 국민안
전의식지수(PSCI)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
준편차로 분석하였으며,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과 국민안전의식지수(PSCI) 간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Pe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으며, 변수들 간의 영향
관계는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남학생 55.2%(144명), 

여학생 44.8%(117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1
세 이하 38.7%(101명), 22∼23세 30.3%(79명), 
24세 이상이 31.0%(81명)였고, 1학년 
37.5%(98명)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31.8%(83
명), 2학년 30.7%(80명)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전공은 응급구조과 60.5%(158명), 보건학부는 
39.5%(103명)로 세부전공별로는 작업치료과 
13.0%(34명), 물리치료과 7.7%(20명), 방사선
과 6.9%(18명), 보건행정과 6.1%(16명), 임상
병리과 5.7%(15명)였다. 대상자의 거주지는 제
주시·서귀포시 동지역 81.6%(213명), 제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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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읍면지역 18.4%(48명)였으며, 최근 1
년 이내에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은 버스 
67.0%(175명)로 가장 많았고 자가용 26.1%(68
명), 기타 오토바이·도보 6.9%(18명)로 나타
났다. 최근 1년 이내 재난안전사고를 경험한 경
우는 4.2%(11명)였고, 최근 1년 이내의 재난안
전사고에 대한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는 
6.1%(16명)로 매우 낮았으며, 안전체험관을 방
문한 경험이 있는 경우도 13.0%(34명)로 낮게 
나타났다<Table 1>.

2. 지역안전지수(LSCI)관련 안전 인식
지역안전지수(LSCI)관련 안전 인식은 7점 

만점에 평균 4.80점(±1.33)으로 높게 나타났
다<Table 2>.

1) 전반적 재난안전 인식
지역안전지수(LSCI)관련 재난안전 인식의 

하위영역으로 전반적 재난안전 인식은 평균 
5.81점(±1.45)으로 높게 나타났다. 재난안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평균 6.61점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144 55.2

Female 117 44.8

Age (years)
≦ 21 101 38.7
22∼23 79 30.3
24 ≦ 81 31.0

Grade
1st 98 37.5
2nd 80 30.7
3rd 83 31.8

Major in department of health science Paramedicine 158 60.5
Non-paramedicine 103 39.5

Residence City 213 81.6
Urban 48 18.4

Transportation
(mostly used within the past year)

Bus 175 67.0
Private car 68 26.1
etc. 18 6.9

Disaster safety experience
(within the last yea)

Yes 11 4.2
No 250 95.8

Education on disaster safety
(within the last year)

Yes 16 6.1
No 245 93.9

Visit the safety experience center Yes 34 13.0
No 227 87.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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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으로 가장 높았으며 재난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평균 4.31점(±1.09)으로 가장 낮았
다. 재난안전 발생 시 응급대응에 참여할 의사
는 평균 5.85점(±1.27), 안전사고발생 시 본인
이 응급구조 되거나 응급구조를 지원 가능성은 
평균 5.80점(±1.40), 평상시 재난안전을 대비
하는 본인의 노력은 평균 5.73점(±1.47), 재난
안전에 대한 안심도는 평균 5.63점(±1.28), 재
난안전 위협요인 증가 인식은 평균 5.58점
(±1.42), 국가·지자체에 대한 본인의 신뢰도
는 평균 5.33점(±1.60), 국가·지자체의 재난
안전 중요도는 평균 5.27점(±1.66)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2>.
2) 7대 분야 안전 인식
지역안전지수(LSCI)관련 재난안전 인식의 

하위영역으로 7대 분야(화재, 교통, 범죄, 생활
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재난안전 인식
도는 평균 3.79점(±1.14)으로 나타났다. 7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통분야에서 평균 3.91점
(±1.17)으로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였고 범죄
분야에서 평균 3.71점(±1.19)으로 가장 낮은 
인식도를 보였고, 화재분야에서 평균 3.90점
(±1.10), 생활안전분야에서 평균 3.86점
(±1.16), 자살분야에서 평균 3.76점(±1.21), 

Variables Mean±SD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related to local safety level index(LSLI) 4.80±1.33

General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5.81±1.45
Disaster relief 5.63±1.28
Disaster safety importance 6.61±1.06
Increasing disaster factors 5.58±1.42
Safety preparation efforts 5.73±1.47
Possible rescue support 5.80±1.40
Participate in emergency response 5.85±1.27
Anxiety about disaster safety 4.31±1.90
Importance of disaster safety in the national· local government 5.27±1.66
Trust in the national·local government 5.33±1.60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focused on 7 areas 3.79±1.14
Awareness of fire safety 3.90±1.10
Awareness of traffic accidents safety 3.91±1.17
Awareness of criminal safety 3.71±1.19
Awareness of living safety 3.86±1.16
Awareness of suicid safety 3.76±1.21
Awareness of infectious disease safety 3.73±1.20
Awareness of natural disaster safety 3.69±1.21

Table 2.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related to local safety level index(LSLI) (N=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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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분야에서 평균 3.73점(±1.20), 자연재해
분야에서 평균 3.69점(±1.21)의 순으로 나타
났다<Table 2>.

7대 분야 재난안전 인식에서 재난안전 안심
도는 평균 4.37점(±1.42)으로 가장 높은 수준
을 보였으나 재난안전에 대한 복구·대응지식 
평균 3.19점(±1.50)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 예방노력은 평균 3.85점
(±1.50), 재난안전에 대한 이해도는 평균 3.79
점(±1.37), 재난안전 발생가능성은 평균 3.77
점(±1.34)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이 중 
재난안전 안심도를 7대분야별로 살펴보면, 자
살이 평균 4.53점(±1.59)으로 가장 높았고 교
통은 평균 4.27점(±1.52)으로 가장 낮았으며 

화재 평균 4.44점(±1.47), 생활안전 평균 4.41
점(±1.47), 자연재해 평균 4.33점(±1.51), 범
죄 평균 4.31점(±1.56), 감염병 평균 4.31점
(±1.49)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3. 국민안전의식지수(PSCI)
국민안전의식지수(PSCI)는 5점 만점에 평균 

3.62점(±.71)으로 하위요인에서 생활안전이 
평균 3.86점(±.6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방안전은 평균 3.52점(±.83), 자연재난·응
급처치대비는 평균 3.47점(±.93)의 순으로 나
타났다<Table 4>.

Variables

Category
Mean±SD

Total Being safe Possibility of 
occurrence Understanding Prevention 

efforts
Knowledge of 
recovery·resp

onse
Total 3.79±1.14 4.37±1.42 3.77±1.34 3.79±1.37 3.85±1.50 3.19±1.50
Awareness of 
fire safety 3.90±1.10 4.44±1.47 3.92±1.44 3.97±1.48 3.95±1.59 3.20±1.59
Awareness of 
traffic accidents 
safety

3.91±1.17 4.27±1.52 3.80±1.51 4.09±1.54 3.97±1.62 3.43±1.64

Awareness of 
criminal safety 3.71±1.19 4.31±1.56 3.74±1.53 3.69±1.53 3.72±1.62 3.13±1.61
Awareness of 
living safety 3.86±1.16 4.41±1.47 3.90±1.44 3.88±1.49 3.92±1.60 3.20±1.59
Awareness of 
suicide safety 3.76±1.21 4.53±1.59 3.67±1.62 3.64±1.59 3.97±1.71 2.99±1.64
Awareness of 
infectious disease 
safety

3.73±1.20 4.31±1.49 3.69±1.52 3.60±1.56 3.84±1.61 3.23±1.57

Awareness of 
natural disaster 
safety

3.69±1.21 4.33±1.51 3.69±1.53 3.69±1.61 3.62±1.61 3.15±1.63

Table 3. Awareness details of disaster safety focused on 7 areas (N=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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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안전지수(LSCI) 관련 안전 인식
과 국민안전의식지수(PSCI) 간의 상
관관계

대상자의 지역안전지수(LSCI) 관련 안전 인
식은 국민안전의식지수(PSCI)(r=.402, p<.01) 
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하위변
수인 전반적 안전 인식(r=.499, p<.01)과 7대 
분야 안전 인식(r=.334, p<.01)도 국민안전의
식지수(PSCI)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또한, 전반적 안전 인식은 국민안전의식수
준(PSCI)의 하위변수인 생활안전(r=.523, 
p<.01), 소방안전(r=.428, p<.01), 자연재난·응
급처치대비(r=.484, p<.01)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또한 7대 분야 안전 인식
에서도 국민안전의식지수(PSCI)의 하위변수인 
생활안전(r=.337, p<.01), 소방안전(r=.262, 
p<.01), 자연재난·응급처치대비(r=.306, 
p<.01)에서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Table 5>.

Variables Category Mean±SD
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 3.62±.71

Living safety consciousness 3.86±.63
Fire safety consciousness 3.52±.83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and first aid preparedness 3.47±.93

Table 4. 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PSCI) (N=261)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related to LSLI PSCI

General
Focused

on 7 
areas

Living safety 
consciousness

Fire safety 
consciousness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and 
first aid 

preparedness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related to LSLI

1

General .548** 1
Focused on 7 areas .985** .398** 1

PSCI .402** .499** .334** 1
Living safety 
consciousness .400** .523** .337** .847** 1
Fire safety 
consciousness .319** .428** .262** .633** .633** 1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and first aid 
preparedness

.369** .484** .306** .929** .707** .736** 1
**p<.01

Table 5.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related to local safety level index(LSLI) 
and 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PSCI)   (N=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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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역안전지수(LSCI)관련 안전 인식
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지역안전지수(LSCI) 관련 안전 인
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정
을 확인한 결과, 독립변수 간 상관계수는 자기
상관이 없었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으며, 모형의 선형성, 오차의 정규
성,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대상자의 지역안전
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에 대한 회귀방정식
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8.190, 
p<.001), 국민안전의식수준(PSCI)이 지역안전
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을 설명하는 정도는 
약 17.5%(R2=.175)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안
전의식수준(PSCI) 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
아본 결과, 생활안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p<.001)가 있었다<Table 6>.

Ⅳ. 고  찰
매년 발표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Local Safety Level Index, LSLI) 7대 분야 등
급에 따라 지역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전국
의 지자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수준을 개선하
고 있듯이 「WHO 안전도시」 제주도도 지역안

전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가장 낮은 등급을 부여받
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지역 보건계열 대학
생의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과 국
민안전의식수준(PSCI) 수준을 파악하여 대학
생 대상의 재난안전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80점으
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하위영역인 전반적 안전 
인식도는 평균 5.81점으로 높은 수준인 반면 7
대 분야(화재, 교통,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
병, 자연재해) 안전 인식도는 평균 3.79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우선, 전반적 안전 인식도 하
위영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난안전에 대
한 안심도는 평균 5.63점으로 높으면서 불안감
은 제일 낮은 수준이고 평상시 재난안전을 대비
하는 본인의 노력은 평균 5.73점, 재난안전 발
생 시 응급대응에 참여할 의사도 평균 5.85점으
로 모두 높았다. 또한, 7대 분야별 재난안전 인
식 수준은 교통,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범죄 분야의 순으로 높은 반면 7대 
분야별 재난안전 안심 수준은 자살, 화재, 생활
안전, 자연재해, 범죄·감염병, 교통분야 순으로 
높았다. 그리고 7대 분야 재난안전에 대한 이해
도는 중간정도 수준이나 재난안전에 대한 복

Variables B SE B t p
(Constant) 1.785 .361 4.944 .000
Living safety consciousness .429 .131 .270 3.271 .001
Fire safety consciousness .045 .103 .038 .438 .662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and first aid 
preparedness .160 .101 .150 1.593 .112

Adj. R2=.175, F=18.190, p<.001

Table 6. Predictor of awareness of disaster safety related to local safety level index(LSLI)
(N=261)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Vol. 28(2)

152

구·대응지식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까지 
대학생 대상의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을 파악한 연구가 없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충북도민 대상의 지역안전지수
(LSLI) 관련 전반적 안전 인식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58점, 재난안전 7대 분야 안전 인식도 평
균 4.70점으로 모두 높은 수준이었으며, 7대 분
야별 재난안전 안심도는 화재분야에서 가장 높
았고 자살, 생활안전, 범죄·자연재해, 교통·감
염병 순으로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18] 비교
한다면 안전 인식 수준은 유사한 결과이지만 7
대 분야 재난안전 인식도와 7대 분야별 재난안
전 안심도는 대조적이다. 그리고 제주도에 거주
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지역안
전지수(LSLI) 7대 분야와 관련한 2023년 안전
체감도 조사결과에서 ‘안전하다’ 문항은 5점 만
점에 3.64점으로 높았으며 7대 분야별 안전 안
심도는 교통분야에서 가장 낮았으나 자살분야
에서 가장 높은 연구결과와[6] 동일한 결과이
다. 이는 교통분야 안심도가 낮은 이유는 대학
생이 통학을 하면서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되는 기회가 높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그리고 자살분야 안심도가 가장 높았는
데 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
이고 성인 7명 중 1명은 자살 생각을 했다는 조
사 결과와[24] 비교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LSLI)에서 가장 
낮은 5등급을 받은 생활안전·범죄 분야와[2] 
비교한다면 대학생의 생활안전·범죄 분야에서 
7대 분야별 재난안전 인식도는 모두 중간 수준
이었고, 7대 분야별 재난안전 안심도도 중간수
준이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학교 생활환
경 중심의 대학생의 주관적인 생각인 재난안전 
인식도에 비해서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LSLI)는 국가통계를 근거로 하기에 서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졸업 후 진로
로 소방분야를 준비하는 경우가 많은 보건계열 

대학생의 화재분야 안전 인식 수준이 높지만 재
난안전에 대한 복구·대응지식 수준은 낮아서 
최근 2023년 12월 1일 새벽 제주도 화재현장에
서 ‘80대 노부부 구하고 순직한 20대 소방관 순
직’과[25] 소방관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사
망하는 사례는 최근 10년간 50여명에 달하는 
증가 추세임을[26] 고려한다면 화재안전교육의 
중요도는 커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대학생 대
상의 재난안전교육은 교통안전, 생활안전, 범죄
안전, 자살 예방 등의 내용으로 재난안전에 대
한 복구·대응지식을 중심으로 하며, 이와 더불
어 졸업 후 진로특성을 반영한 차별화 프로그램
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국민안전의식지수
(PSCI)는 5점 만점에 평균 3.62점으로 높았으
며 하위요소로 생활안전 영역이 가장 높았고 
소방안전과 자연재난·응급처치대비 영역도 모
두 높았다. 이는 2013년 교육청에서 배포한 국
민안전의식지수(PSCI) 도구를 사용하여 교양
선택(생활안전과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 후 
100점 만점에 67.20점(안전의식 우수)으로 교
과목 이수 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된 
연구결과와[8]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와 동
일한 연구도구를 사용하여 전국 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청소년 대상의 국민안전의식지수
(PSCI)는 안전체험교육의 참여 학생에서 5점 
만점에 평균 3.17점으로 미참여 학생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와도
[23]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대학생이 현재 대
학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고 있지는 않
지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서
의 재난안전교육을 꾸준히 받아왔고, 특히 남
학생의 경우 군대 복무기간에서의 안전교육 효
과도 있을 것이며, 보건계열의 교과과정이 부
분적으로 생활안전, 소방안전. 자연재난·응급
처치대비 영역을 포함하고 있어, 해당 교과목
을 이수한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전국 안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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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관에서의 소방안전교육은 『소방기본법』 제17
조의2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가 전문적으로 실
시해야 한다[23]. 따라서 교육전문가로의 역량
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전문가 역량을 위하여 
교육 기회 제공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은 국민안전의식지수(PSCI)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402, p<.01), 국민안전의식수준(PSCI)이 
지역안전지수(LSLI)관련 재난안전 인식을 약 
17.5%로 설명하며, 이에 지역안전지수(LSCI) 
관련 안전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생활안전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현재까지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
과 국민안전의식지수(PSCI) 간 관계 파악 및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안전한 생활실천행위 및 안전관리서
비스 체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대
학생의 안전의식 정도가 높을수록 안전생활 실
천행위 정도가 높았고 대학생의 안전생활 실천
행위 정도가 높으면 대학안전관리 서비스 체계
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연구
[13] 및 안전교육으로 자기효능감 향상 연구와
[8] 일부 유사한 결과이다. 따라서, 대학생의 
재난안전 의식과 안전생활 실천 향상에 효과적
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고 생활안전을 강조하는 
재난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제주지역 보건대학생
의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과 국민
안전의식지수(PSCI) 수준은 높았다. 행정안전
부의 지역안전지수(LSLI) 개선을 위한 대학생 
대상의 재난안전교육은 교통안전, 생활안전, 범
죄안전, 자살 예방 등 내용으로 재난안전에 대
한 복구·대응지식을 중심으로 하며, 이와 더불
어 졸업 후 진로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프로
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제주지역에 소재한 1개 

대학교에 국한된 편의표집에 의한 자료수집으
로 진행되었기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제주지역 보건계열 대학생의 지역

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과 국민안전의
식지수(PSCI) 수준을 알아보고, 지역안전지수
(LSLI) 관련 안전 인식과 국민안전의식지수
(PSCI) 간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도는 높은 수준으로, 전반적 안
전 인식도는 높은 수준인 반면 7대 분야(화재, 
교통,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안전 인식도는 보통 수준이었다. 전반적 안전 
인식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안심도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평상시 재난안전을 대비하는 본인의 
노력도 높은 수준이었다. 7대 분야별 재난안전 
인식 수준은 교통분야에서 가장 높았고 범죄분
야에서 가장 낮았다. 7대 분야별 재난안전 안심 
수준은 교통분야에서 가장 낮았으며 재난안전
에 대한 복구·대응지식은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민안전의식지수(PSCI)도 높은 수준으로 생
활안전 영역에서의 수준이 가장 높았고 소방안
전과 자연재난·응급처치대비 영역에서의 수준
도 높았다.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
식과 국민안전의식지수(PSCI) 간 유의한 양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지역안전지수
(LSLI) 관련 안전 인식에 국민안전의식지수
(PSCI) 중 생활안전 영역이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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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역안전지수(LSLI) 관련 안전 인식과 
국민안전의식지수(PSCI)에 대한 반복적인 연
구가 필요하다.

둘째, 지역사회 대학생 대상의 재난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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